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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60대이상 남성’ 가장 비관적
컨슈머인사이트 ‘개인경제와 삶의 질 전망’ 조사

- 여성보다 남성, 젊은 층보다 고연령층 부정적
- 20~40대 차이 별로 없고 50, 60대는 큰 격차 

향후 6개월간 개인경제와 삶의 질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저축 여력 △소비지출 여력 △부채 규모 △생활형편 △삶의 질 등 6개 측면 모두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점은 같지만 성별,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여성보다는 남성, 젊은 층보다는 고 연령층의 전망이 더 부정적이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큰 편차가 없으나 50대부터 부정적 전망이 크게 늘고 60대는 훨씬 심했다. 특히 60대 남성은 다른 계층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며 희망 없는 소외 계층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지난 7개월간 3만명(매주 1000명, 매달 4000~5000명)의 소비자에게 향후 6개월 동안 수입, 소비, 저축 등 경제활동과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긍정적-중간-부정적’으로 답하게 했다. 6개 항목에 대한 응답의 중간평균을 100, ‘긍정적’이 많으면 100초과, ‘부정적’이 많으면 100미만이 되게 ‘개인경제 전망 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각 항목의 평균은 △수입 74.0 △저축 여력 70.1 △소비지출 여력 70.4 △부채 규모 74.4 △생활형편 69.2 △삶의 질 88.5로 모두 중간값 100에 미치지 못했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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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성BY연령별 개인경제 전망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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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 달라도 소비자 전망은 비슷 
성별, 연령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6개 항목에서 연령대별 차이를 성별로 나누어 그래프를 작성해 보니 대체로 비슷한 그림이 나왔다. 이 6개의 그래프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나이 많은 세대의 전망이 더 부정적이다.  
▲남녀간 차이가 적지 않다. 여성의 전망이 남성보다 긍정적이며 그 차이는 60대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20대다. ▲남성 60대는 6개 항목 모두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그 다음은 여성 60대며, 남-여 50대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여성은 20대에 가장 긍정적이고 그 이후 연령대는 거의 비슷한 차이로 점수가 낮다. 완만하게 하락하는 직선이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더 비관적이다. 남성의 미래가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렵고, 편차도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성이 여성과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는 항목이 있다. 저축여력은 20대가 가장 긍정적인 세대고 그 위 세대로 갈수록 부정적이다. 당연히 30, 40대의 수입은 20대보다 많다. 그러나 저축 압박은 더 크게 느끼고 있다. 
▲남성은 대개의 경우 30, 40대가 가장 긍정적이다. 20대 보다 높다. 그러나 50대는 부정적이고 60대는 50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다. 60대 남성이 가장 비관적이며, 저축 여력이 없다는 점이 진통점(pain point)이다.  

■ 경제문제 둘러싼 세대간 갈등 우려
이처럼 향후 6개월간 개인의 경제적 삶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수입, 저축 여력, 소비지출 여력에 대해 비관적이고, 생활형편도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가가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자명하다. 많은 사람이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고 일치된 의견을 가졌을 때 더 효율적이다. 

조사결과 나타난 개인경제에 대한 전망은 크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된다. 하나는 소비자의 비관적 전망이 개개인이 소비지출을 줄여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것이다. 연령대별 큰 차이는 우리사회 가계 지출구조의 특징을 반영한다. 30-40대는 주택 장만과 자녀교육에 올인하고, 그 이후에는 자녀 혼사에 노후 생활을 담보 잡히는 불합리한 관행이 주된 원인이다. 
이에 더해 경제문제를 둘러싼 성별-세대간 갈등이 우리 사회에 있고, 점차 심화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성차별과 역차별에 대한 남성-여성간 갈등, N포세대-기득권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서로가 나름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보다 서로를 탓하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경제문제 해결은 사회갈등의 해결과 함께 다뤄야 할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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